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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상수배범 사진]
경찰서 앞에 붙어 있는 현상수배범 사진을 보고 한 꼬

마가 경찰에게 물었다.

“아저씨,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?”

경찰이 친절하게 대답했다.

“음, 그건 말이야…… 이 아저씨들이 나쁜짓을 해서 붙

잡아야 하기 때문에 붙여 놓은 거지.”

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꼬마가 경찰에게 다시 

물었다.

“아저씨, 그런데 왜 사진 찍을 때 안 붙잡았어요? 이 사

람들이 사진만 찍고 도망갔어요?”

[철저한 관리인]
수영장에 간 한 젊은 여성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

기 위해 막 수영복을 꺼내고 있었다. 그때 갑자기 문이 

열리면서 빗자루를 든 관리인 할아버지가 들어왔다.

깜짝 놀란 여자가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.

“어머나!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요. 노크도 없이 막 들

어오시면 어떡해요? 만약 옷을 벗고 있었으면 어쩔 뻔 

했어요?”

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.

“걱정 말아요. 난 그런 실수는 절대 안해요. 들어오기 

전에 꼭 열쇠 구멍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

확인하니까.”

[원인]
한 부부가 빨간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.  부

부는 모두 금발이었다.

영문을 알 수 없어 전문가를 찾아갔다.

전문가가 물었다.

“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나요?”

남편이 대답했다.

“별로 흥미가 없어서…… 일년에 대여섯 차례 정도입

니다.”

전문가가 답을 찾았다는 듯 손뼉을‘탁’하고 치며 말

했다.

“아, 거기에 원인이 있었군요. 남편의 물건에 녹이 슬

었기 때문입니다.”

[자동차 바퀴]
어느 가족이 주말에 야외를 나갔다. 아들이 자동차를 

보더니 아빠에게 물었다.

“아빠,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”

아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

리를 스쳤다.

‘첫 번째,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기

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

력을 얻어 후륜의 경우 클러치-변속기-추진축-차동

기-액셀축-후차륜 순서로 동력을 전달해 자동차를 움

직인다… 이건 아들에게 답해 주기 좀 어려운 것 같고…. 

두 번째,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막 뛰어놀 수 있듯이 자동

차도 엔진이라는 곳에다 기름이라는 밥을 주게 되면 움

직인다… 이건 자상한 아빠의 대답인 것 같은데 뭐가 좀 

허전한 것 같고….’

한참을 궁리하는데 답답했는지 아들이 엄마에게 물

었다.

“엄마,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”

그러자 엄마는 단 한마디로 끝내 버렸다.“빙글빙글!”

[도둑의 비법]
한 남자가 경찰서에 가서 어젯밤 자기 집을 턴 도둑을 

꼭 만나고 싶어 했다.

“나중에 법정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”라고 경

관이 이야기했다.

그러자 그 남자는“아니오, 그게 아니란 말이오”라고 

말했다.

“난 단지 어떻게 우리 마누라를 깨우지 않고 집에 숨어

들어 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. 몇 년째 시도

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요.”

[노부부의 생각]
노부부가 벚꽃 구경에 나섰다. 눈에 짧은 치마를 입은 

젊은 여자들이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

을 본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.

“쯧쯧! 나 같으면 저런 꼴을 하고는 밖에 나오지 않

겠구먼!”

할머니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푸념

처럼 혼잣말을 했다.

“임자가 저 여자들 같다면 나도 집밖으로 나오지 않고 

집에만 틀어박혀 있겠구먼!”


